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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합창 커뮤니케이션에서 지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딕션 훈련 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합창에서 딕션은 가사에 사용된 언어가 가진 고유의 음운론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한국어로 합창할
때는 한국어 음운규칙에 따라 가사를 발음해야 한다. 말로 의미를 전달할 때는 발음의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노래로 가사
를 표현할 때에는 발성과 딕션이 모두 중요하다. 특히 합창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하기 때문에 딕션이 정확하지 않으
면 가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실제 한국어 합창곡에서 자주 나오는 가사의 딕션 사례들을 한국어 음운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합창 딕션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은 한국어 고유의 음운변동 현상이
었다. 특히 받침 소리를 발음할 때, 그리고 자음과 자음이 결합할 때 음운변동이 자주 나타났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어 음운론에 기초한 체계적인 합창 딕션을 제시함으로써 합창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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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o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diction training techniqe that conductors 
can use in choral communication. In chorus, the phonology of the language used in the lyrics 
influences the diction. Therefore, Korean lyrics must be pronounced according to Korean phonology. 
In verbal language, accuracy of pronunciation is important, but when expressing lyrics in a song, both 
vocalization and diction are important. In particular, chorus is sung by many people, so if the diction 
is not accurate, the lyrics will not be delivered properly. In this study, the dictions of lyrics frequently 
used in actual Korean choral song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Korean phonological 
rul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factor that makes choral diction difficult is the phenomenon 
of phonological fluctuations in Korean. In particular, phonological fluctuations often occurred when 
pronouncing the final sound and when consonants and consonants were combined. A follow-up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horal communication by presenting a systematic choral 
diction based on Korean ph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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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합창은 소리(sound)를 이용해서 사상이나 감정을 표

현하는 청각예술인 동시에 특정한 언어로 쓰인 가사
(lyrics)의 내용과 의미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
션 행위이다. 따라서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3, pp. 237-245, 2021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1.12.3.23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3호238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래에 담긴 가
사의 의미를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
어야 한다. 이태리의 작곡가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가 “가사는 음악의 종이 아니
라 주인이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음악에서 커뮤니
케이션 기능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1].

현대 합창음악의 뿌리인 서양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
의 한 장르를 지칭하던 송가(ode)나 찬가(hymn)와 같은 
표현들이 이후 음악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음악과 
시가 사실상 동의어로 쓰였음을 짐작케 한다[2]. 또 이 시
대 음악의 선법(mode)이 모두 하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
도 시를 낭송할 때의 억양에 따른 것이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3]. 

그레고리안 성가와 같은 중세 초기의 기독교 합창음악
은 가사를 통한 종교적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뚜렷한 목
적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다. 때문에 음악적 기교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장식음을 사용하여 노래하는 멜리스
마(melisma) 창법보다는 한 음에 한 음절만 붙여 노래하
는 실래빅(syllabic) 창법이 선호되었다[4]. 르네상스 시
대에는 음악이 종교와 분리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지
만 가사를 중시하는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시기
에 많이 사용된 ‘무지카 레세르바타’(musica reservata)
라는 연주기법은 노래 가사를 마치 눈앞에 보이듯 생생
하게 표현하는 것이다[5]. 바로크 시대의 합창음악은 음
악적으로는 복잡한 화성을 사용하면서도 가사는 쉽게 알
아들을 수 있도록 작곡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4].

그러나 이후 다양한 악기의 발전으로 기악(instrumental 
music)이 서양음악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가사의 중요
성이 점차 퇴색하기 시작했다[6]. 기악음악은 가사가 수
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의 전달이 오로지 악기의 소리
로만 이루어진다. 연주하는 악기 고유의 음색을 얼마나 
잘 살리는지가 음악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
이다. 문제는 성악(vocal music)에서도 이러한 평가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가사의 전달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보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느냐에 초점을 맞
추게 된 것이다. 성악의 한 유형인 합창에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성(vocalization)을 중시하면
서 정작 가사의 정확한 전달에 필요한 딕션(diction)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물론 합창에서 발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합창은 사람
의 목소리(voice)를 주된 음악적 표현도구로 삼는다. 그
것도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문제

는 합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마다 다르고 
음악적 수준 또한 고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
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색을 하나로 통일하여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발성이 중요하다[7]. 그러나 
발성이 아무리 좋아도 가사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래의 느낌이나 음악의 표현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8,9]. 노래로 가사를 표현할 때는 말을 할 때 수반
되는 억양이나 강세와 같은 운율적 요소를 활용할 수 없
다. 오직 정확한 딕션만으로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말을 되풀
이할 수도 없고 청중이 그 자리에서 가사의 의미를 되새
겨 볼 시간적 여유도 없다[10]. 결국 합창의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발성만 아니라 가사의 정확한 전달을 위
한 딕션 훈련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합창에서 딕션은 발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많은 합창지휘자
들이 리허설 과정에서 충분한 발성 훈련을 했음에도 불
구하고 정작 연주할 때는 가사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
지 않아 청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
하는 것도 딕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1, 12]. 기존
의 합창 관련 문헌들을 살펴봐도 발성에 대한 논의는 풍
부한 반면 딕션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아예 언
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7-9]. 딕션을 다루는 
경우에도 영어나 이태리어, 독일어 등 주로 서양합창에서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 딕션을 위주로 하다 보니 정작 한
국어 가사의 딕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 서양
음악이 전래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합창음악이 제대
로 발전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10].  

사실 우리나라의 합창단, 특히 교회 성가대와 같은 아
마추어 합창단에서는 한국어 가사로 된 합창곡을 연주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정작 한국어로 된 노래
를 할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딕
션 훈련법을 찾기가 어렵다. 일부 지휘자들이 합창단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국어 
딕션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 
특유의 발음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요령을 단편적으로 제
시하는데 그칠 뿐 체계적인 한국어 딕션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10]. 이 연구는 합창 지휘자로서의 실제 경
험과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융합하
여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합창곡을 연주할 때 유용한 
딕션 훈련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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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음운론과 합창 딕션

합창 딕션은 가사에 사용된 특정 언어 고유의 발음법
을 제시하고 있는 음운론(phonology)을 기초로 해야 한
다. 음운론이란 특정한 언어의 말소리를 체계적으로 연구
하는 학문이다. 말소리란 사람이 발음기관을 통해 만들어
낸, 언어학적 의미를 갖는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13]. 
노랫말 또한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 언어학적 의미를 
갖는 소리를 음악의 선율에 맞춰 발음하는 것이므로 넓
은 의미에서 말소리에 포함된다. 물론 성악에서는 발성적 
아름다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할 때의 발음은 딕션
(diction)이라고 해서 말할 때의 발음, 즉 언어발음
(pronunciation)과 구분하기도 한다[14]. 하지만 그렇
다고 언어 고유의 음운론적 규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
므로 딕션에서도 그 언어 고유의 음운규칙을 따라야 한
다. 

한국어의 발음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음운론적 규칙은 
<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시 제2017-12호)>과 <표준어 규
정(문체부 고시 제2017-13호)>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
라에서 한글 맞춤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일제 치
하였던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후에
도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사전 및 교과
서에까지 반영되었으나 수십 년간 달라진 표준어 사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88년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
후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의 변화된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이 2017년 개정된 현행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다. 

<한글 맞춤법>이 한국어를 글자로 쓸 때의 규칙과 관
련된 내용이라면 말을 할 때의 규칙과 관련된 것은 <표준
어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표준어 규정> 제2부는 
‘표준 발음법’으로 한국어 발음에서 지켜야 하는 음운론
적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맞
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www.korean.go.kr)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각 규정에 대한 해설도 찾아볼 수 있다.

특정한 언어의 발음법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 것은 써
있는 글자와 말할 때의 소리가 달라지는 ‘음운변
동’(phonological variations) 때문이다. 발음할 때 글
과 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소리의 기본 단위인 음절 단위
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절이 결합된 음운구나 
문장 단위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음절이 결합하면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변하기도 하고, 두 소리가 합쳐져 두 
소리의 특성이 혼합된 제3의 소리로 변하기도 하고, 있던 
소리가 없어지거나 없던 소리가 첨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꽃’이라는 음절은 단독으로 발음하면 [꼳]이라고 
읽는다. 받침 ‘ㅊ’가 [ㄷ]로 발음되는 것은 우리말 음운규
칙의 하나인 ‘음절 끝소리 현상’ 때문이다. 그런데 뒤에 
다른 음절이 결합하면 발음이 완전히 달라진다. 뒤에 조
사 ‘이’가 붙으면 [꼬치]로 발음되지만 ‘만’이 붙으면 [꼰
만], ‘과’가 이어지면 [꼬꽈]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때 소
리 나는 대로 글자를 적어야 한다는 이유로 ‘꼬치’, ‘꼰만’, 
‘꼬꽈’로 적으면 ‘꽃’이라는 음절에서 파생된 표현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의 전달에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한글 맞춤법> 제1항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
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같은 의미의 음절이라면 설령 
뒤에 붙는 음절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더라도 어법에 맞
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음으로써 누구나 그 의
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불가
피하게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음운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음운변동은 노래를 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래를 할 때는 말할 때의 자연스런 억양이
나 리듬보다 음악의 선율과 박자, 강세 등의 규칙이 우선
되기 때문에 음운변동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 더욱이 
같은 가사를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합창에서는 사
람마다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합창에서 딕션은 단순히 개별적인 
음소를 어떻게 발음하는가에 대한 훈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노래 가사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나타나는 음운변동
의 규칙을 모든 단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에 따라 발음
을 통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한국어 합창 딕션에서 고려해야 
할 음운변동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딕션법을 제시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지휘자로 활동했던 교회합
창단에서 연주한 합창곡들을 분석하였다. 2019년 연주
한 <중앙성가> 제34집에 실린 합창곡 가운데 12곡을 분
석하였다. 실제 합창 리허설에서는 각 곡별 가사에 나타
나는 음운변동 현상을 그때그때 설명하면서 정확한 조음
방법에 따라 모두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딕션 훈련을 
진행하지만 여기서는 체계적인 합창 딕션을 위해 ‘표준 
발음법’에 규정된 음운변동 현상의 순서에 따라 재정리하
면서 가사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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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침의 음운변동

3.1 음절 끝소리 현상
한국어를 표기할 때는 일부 쌍자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을 종성, 즉 받침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사용할 수 
있다(표준발음법 제8항). 따라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
음이 받침으로 올 경우에는 무조건 7개 자음 가운데 하
나로 발음이 바뀌는 음운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음
절 끝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받침 ‘ㄲ, ㅋ’은 
[ㄱ]로 발음되고, ‘ㅅ, ㅆ, ㅈ, ㅊ, ㅌ’는 [ㄷ]로, ‘ㅍ’는 [ㅂ]
로 바꾸어 발음해야 한다(표준발음법 제9항). 겹받침의 
경우는 하나의 자음이 탈락한 후 남은 자음도 7개 자음
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말을 할 때는 보통 문장의 마지막 음절이 받침으로 끝
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노래 가사에서는 받침이 
붙은 음절이 프레이즈나 문장의 끝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받침 소리는 기류의 흐름을 끊으면서 소리
를 내는 불파음(unreleased sound)이라는 점이다[15]. 
불파음은 소리가 지속되지 않고 끊기기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교회음악은 그 특성상 프레이즈의 끝이나 
곡의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아멘’의 
받침 ‘ㄴ’는 혀끝을 윗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내면서 비
강으로 기류를 보내는 비음이다. 그런데 받침으로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을 윗잇몸에 붙인 상태에서 불파되기 때문
에 [아메]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 교회음악에 익숙한 사
람들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도 ‘아멘’이라는 뜻으로 이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혀끝을 윗잇몸에 붙인 
상태에서 기류를 계속 내보내면서 비강공명을 조금 더 
지속하거나 음가의 마지막에 혀끝을 살짝 떼면서 [아멘
느]처럼 소리를 내야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절 
받침이 ‘ㅁ’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ㅁ’는 양순음으
로 입술을 붙였다 뗄 때 나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를 받
침으로 발음할 때는 입술이 붙은 상태에서 불파되어 버
리기 때문에 호흡이 끊기는 것처럼 들리기 쉽다. 따라서 
받침 ‘ㅁ’을 소리 낼 때는 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비강에 
기류를 계속 보내 공명을 더 유지시키거나 음가의 마지
막에 입술을 살짝 떼며 [하나님므], [예수님므]로 발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수님 찬양’,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가사처럼 
프레이즈의 마지막에 받침 ‘ㅇ’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
다. ‘ㅇ’는 초성에서는 발음이 되지 않고 받침에서만 소리
가 나는 연구개음이다. ‘ㅇ’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기류를 
비강으로 보내면서 소리를 내야 한다. 이 상태에서 기류
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소리를 유지해야 올바른 딕션
이 될 수 있다. 

3.2 받침의 연음
받침이 붙은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결

합할 경우에는 받침소리가 뒤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다만, 이때 ‘음절 끝소
리 현상’의 적용 여부는 뒤에 오는 음절의 문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다. 먼저,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 끝소
리 현상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 받침이 뒤 음절 초성으로 
그대로 연음된다(표준발음법 제13항). 하지만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 끝소
리 현상이 적용된다. 즉, 받침이 7개의 대표 자음 가운데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 초성으로 연음되는 것이다(표준
발음법 제15항). 실제 합창곡의 가사의 예를 들어보면 다
음과 같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아기 예수께 경
배하세>, 홍지열, m4-6)

위의 가사에서 ‘다윗의’는 [다위세]로 발음된다. ‘다윗’
의 뒤에 붙은 음절 ‘의’가 문법적으로 형식 형태소에 속하
는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현상이 적용되
지 않은 것이다. 또 이중모음 ‘의’는 이 경우처럼 관형격 
조사로 쓰일 때는 [ㅔ]로 발음된다. 하지만 ‘다윗왕’의 경
우는 뒤에 오는 음절 ‘왕’이 문법적으로 실질 형태소에 해
당하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현상에 따라 받침 ‘ㅅ’가 대표
음 [ㄷ]로 바뀐 후 연음되기 때문에 [다위돵]이라고 발음
하는 것이 올바른 딕션이다. 

한편, 받침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이 오지만 위와 
같은 연음 현상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음운변동이 일어
나는 경우도 있다. 

‘늘 한결 같이 사랑하시네’(<십자가 보혈 앞에>, 
arr. M. McDonald, m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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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름>, 신상우, m25-27)

위의 가사들에서 나오는 ‘같이’는 ‘ㅌ’가 본래대로 연음
되는 것이 아니라 [ㅊ]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된다. 이처
럼 받침 ‘ㄷ, ㅌ’의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
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ㅈ, ㅊ]로 
변동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표준발음법 제17
항). 치조음인 ‘ㄷ, ㅌ’는 치조음인데 뒤에 오는 모음 ‘ㅣ’
의 조음 위치와 가까운 경구개음으로 변동되는 현상이다.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주’(<은혜 위에 은혜>, M. 
McDonald, m24-28)

받침 ‘ㅎ’는 뒤에 어떤 음절이 오든 원래 음가대로 발
음되지 못하고 변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받침 ‘ㅎ’로 끝
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경우에는 ‘ㅎ’를 발음하지 않는다(표준발음법 제12항). 그
래서 위의 가사 ‘좋으시고’는 ‘ㅎ’가 탈락하여 [조으시고]
로 발음하는 것이다. ‘ㄶ’이나 ‘ㅀ’과 같은 겹받침도 마찬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베풀어’(<감사의 찬송>, B. 
Poorman & S. Poorman, m45-46)에서 ‘많은’은 [마
는]으로 발음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십자가 보혈 앞
에>, arr. M. McDonald, m29-30)에서 ‘끊을’은 [끄늘]
로 발음한다.

‘내 눈을 여소서 주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믿음으
로 갑니다>, 홍지열, m46-50)

위의 가사는 [내누늘려소서]로 발음해야 한다. 이는 
‘표준발음법’ 제7장에 규정된 ‘음의 첨가’ 현상 때문이다. 
본래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받침
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ㅣ’ 또
는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일 경우 ‘ㄴ’ 음을 첨
가하여 발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표준발음법 제29항). 
‘꽃-잎’[꼰닙], ‘한-여름’[한녀름], ‘색-연필’[생년필]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 규정의 [붙임 2]에서는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고 했다. ‘한 일’
[한닐], ‘옷 입다’[온닙따], ‘슬픈 얘기’[슬픈냬기], ‘먼 옛
날’[먼녠날]의 경우처럼 앞 어절 받침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절 ‘ㅣ’나 ‘ㅣ’ 계열 이중모음일 경우 ‘ㄴ’ 첨
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는 [붙임 1] 규정에 따라 ‘내 눈
을 여소서’는 [내누늘려소서]로 발음된 것이다. 

3.3 겹받침의 연음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겹받침

은 말 그대로 초성으로 쓰이지 못하고 받침에만 올 수 있
다. 겹받침이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절에 오거나 뒤에 자
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자음
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받침
에서 두 개의 자음이 연속해서 발음되지 못하는 한국어 
음절구조의 제약 때문이다. 또 탈락 후 남은 자음은 ‘음절 
끝소리 현상’에 따라 7개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 이때 
앞뒤의 어느 자음이 탈락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딕션을 할 수 있다. 

‘매일 삶 속에 기도합니다’(<주님은 나의 노래 되시
네>, D. Besig, m9-12)

위의 가사에서 ‘삶’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앞 자음 ‘ㄹ’가 탈락
하여 [삼]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처럼 겹받침 ‘ㄺ, ㄻ, ㄿ’
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11항). ‘ㄿ’은 ‘ㄹ’가 탈락하고 ‘ㅍ’가 남는
데 ‘음절 끝소리 현상’에 따라 [ㅂ]로 발음해야 한다. 단, 
용언 어간의 겹받침 ‘ㄺ’은 ‘ㄱ’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
우 뒤 자음 ‘ㄱ’가 탈락하여 [ㄹ]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맑다’는 앞 자음 ‘ㄹ’가 탈락하여 [막따]로 발음하지만 ‘맑
게’는 뒤 자음 ‘ㄱ’가 탈락하여 [말께]로 발음해야 한다. 

반대로 뒤 자음이 탈락하고 앞 자음이 남는 경우가 있
다. 겹받침 ‘ㄳ’은 [ㄱ], ‘ㄵ’은 [ㄴ], ‘ㄼ, ㄽ, ㄾ’은 [ㄹ], ‘ㅄ’
은 [ㅂ]로 발음해야 한다(표준발음법 제10항). 다만, 겹받
침 ‘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앞 자음 ‘ㄹ’가 탈락하여 
[ㅂ]로 발음될 때도 있다. 따라서 ‘밟다’, ‘밟고’와 같이 뒤
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는 경우에는 [발따], [발
꼬]가 아니라 [밥따], [밥꼬]로 발음해야 한다. 또 ‘넓-’이 
포함된 복합어 중 ‘넓죽하다’, ‘넓둥글다’, ‘넓적하다’의 경
우에도 [넙쭈카다], [넙뚱글다]로 발음한다. 

그러나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경
우에는 앞 자음은 받침으로 남아 있고 뒤의 자음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된다. 다만 여기서도 뒤 음절이 조
사나 어미, 접미사 등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바로 연음
되지만(표준발음법 제14항),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
절 끝소리 현상에 따라 대표음으로 바뀐 후 연음된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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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발음법 제15항). 

‘값없이 구원 주셨네’(<다 함께 찬양하세>, 허걸재, 
m11-12)

위의 가사에서 ‘값없이’는 [가법씨]라고 발음하는데, 
겹받침 ‘ㅄ’이 뒤에 오는 음절의 문법적 성격에 따라 음운
변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 음절 ‘값’의 겹받침 ‘ㅄ’는 뒤에 ‘없이’라는 실질 형태소
가 오면서 대표음 [ㅂ]로 단순화된 후 뒤 음절 초성으로 
연음된 것이고, 둘째 음절 ‘없’은 뒤에 형식 형태소인 어
미가 왔기 때문에 앞 자음 ‘ㅂ’는 받침으로 남고 뒤 자음 
‘ㅅ’가 연음된 것이다. ‘할 수 없을 때라도’(<믿음으로 갑
니다>, 홍지열, m7-8)에서도 겹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서 앞 자음 ‘ㅂ’은 남고 뒤 자음 ‘ㅅ’가 연음된다. 단, 
‘ㅅ’가 연음될 때는 경음 [ㅆ]로 바뀐다는 규정에 주의해
야 한다. 

4. 자음의 음운변동 

4.1 경음화
경음화란 연속된 자음의 영향으로 평음을 경음으로 발

음하게 되는 음운변동 현상이다. ‘표준발음법’ 제6장 전
체가 경음화 현상을 다루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음운변동 현상이다. 경음화는 
서로 결합된 음절만 아니라 한 프레이즈 내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어절 사이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나 경음을 발음할 때는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
문에 발성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노래를 할 때
는 음운론적으로 경음화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소리를 내
도록 해야 한다. 뚜렷한 음운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땀방울 핏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베드로의 기도>, 김홍, m20-26)

위의 가사에서는 경음화 현상이 다섯 번 연속해서 일
어나고 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땀방울’을 제외하고는 모
두 모두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는 경음 [ㄲ, ㄸ, ㅃ, ㅆ, ㅉ]로 발음한다”(표준발음법 
제23항)는 규정에 따라 경음화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핏방울’은 [피빵울], ‘흘리셨던’은 [흘리셔떤], ‘겟세마네’
는 [게쎄마네], 그리고 ‘엎드려’는 [업뜨려]로 음운이 변동
된다. 이처럼 앞 음절의 받침이 장애음일 때 뒤 음절의 
장애음은 예외 없이 경음화된다. 

하지만 앞 음절의 받침이 ‘ㄴ, ㄹ, ㅁ, ㅇ’와 같은 공명
음일 때는 뒤 음절에 장애음이 결합한다고 해도 경음화
가 되지는 않는다. 위의 가사 ‘땀방울’[땀빵울]에서 나타
나는 경음화는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어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를 경음으로 발음한다”
(표준발음법 제28항)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관형
격 기능이란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이룰 때, 앞
의 명사가 뒤의 명사의 시간, 장소, 용도, 기원(또는 소유)
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주님 모습 닮게 하소서’(<기도>, 이현정, m71-73)

위의 경우는 “용언 어간 받침 ‘ㄴ,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초성 ‘ㄱ, ㄷ, ㅅ, ㅈ’은 경음화 된다”(표준발음법 
제24항)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겹받침 ‘ㄻ’에서 앞 자음
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탈락하고 ‘ㅁ’가 남아 뒤에 결합
하는 어미의 초성 ‘ㄱ’를 경음화시켜 [담께]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용언 어간 뒤에 피동, 사동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품
에 안다’에서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 [안따]로 발음하지만 
‘품에 안기다’는 경음화 없이 [안기다]로 발음해야 한다. 

한편,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
는 경음화 된다(표준발음법 제26항). 이 경우는 한자어에
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경음화 현상인데, 조음 위치가 입
안의 가운데인 치조음과 구개음에서만 일어나고, ‘ㄱ’과 
‘ㅂ’처럼 입안의 양 끝에서 나는 연구개음이나 양순음에
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은 [갈뜽]
이라고 발음하지만 ‘갈구’는 그냥 [갈구]로 발음하게 된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갑니다’(<믿음으로 
갑니다>, 홍지열, m6-10)

위의 가사처럼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도 경음화된다(표준발음법 제27항). 따라서 
‘할 수’는 [할쑤]로 경음으로 발음하게 된다. 다만, 두 어
절 사이를 끊어서 발음할 때는 경음화하지 않아도 된다. 
또 관형사형 어미라 하더라도 ‘-(으)ㄴ’이나 ‘-는’의 뒤에
서, 그리고 목적격 조사 ‘-을’의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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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다. 

4.2 비음화
‘믿음으로 갑니다’(<믿음으로 갑니다>, 홍지열, m5-6)

위의 가사에서 ‘갑니다’는 [감니다]로 발음한다. 이처
럼 받침 ‘ㄱ, ㄷ, ㅂ’가 뒤에 오는 비음 ‘ㄴ, ㅁ’의 영향으로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
다(표준발음법 제18항). ‘비음화’는 같은 조음 위치 안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개음인 ‘ㄱ’는 조음 위
치가 같은 비음 [ㅇ]으로, 치조음 ‘ㄷ’는 [ㄴ]으로, 양순음 
‘ㅂ’ 역시 같은 조음 위치인 [ㅁ]로 바뀌는 것이다. 

‘모든 죄악을 사하셨네 크신 은혜 크신 자비’(<은혜 위
에 은혜>, M. McDonald, m51-56)

위의 가사에서 ‘사하셨네’를 [사하션네]라고 발음하는 
것은 받침 ‘ㅆ’가 음절 끝소리 현상에 따라 [ㄷ]로 변동한 
후 뒤 음절의 비음 ‘ㄴ’의 영향으로 같은 치조음에 해당하
는 [ㄴ]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한없는 사랑 참된 소망’(<은혜 위에 은혜>, M. 
McDonald, m13-16)

여기서 ‘한없는’은 [하넘는]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첫
음절 ‘한’의 받침 ‘ㄴ’는 뒤 음절 초성으로 그대로 연음되
었고 둘째 음절의 겹받침 ‘ㅄ’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ㅅ’가 탈락하고 ‘ㅂ’만 남았는데, 이 소리가 뒤 음절 ‘ㄴ’
의 영향으로 조음 위치가 같은 양순음 [ㅁ]로 변동된 것
이다.

4.3 유음화
‘진리의 말씀 따르기 위해’(<주 앞에 옵니다>, S. 

Pethel, m21-24)

‘진리’가 [질리]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 현상 때문이
다. ‘ㄴ’는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표준발음
법 제20항). 비음 ‘ㄴ’가 유음 ‘ㄹ’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
지만 항상 ‘ㄴ’가 ‘ㄹ’로 유음화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ㄹ’가 ‘ㄴ’로 비음화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
지 않다. 다만 대체로 ‘의견란’[의견난], ‘생산량’[생산냥] 
같이 ‘ㄴ’로 끝나는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
자가 결합할 때 ‘ㄹ’가 ‘ㄴ’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한편,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받침
으로 끝나고 뒤 단어나 접미사가 ‘ㅣ’나 ‘ㅣ’ 계열 이중모
음일 경우 원래 없었던 [ㄴ]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표준발음법 제29항).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도 앞 음절 받침이 ‘ㄹ’일 때에는 첨가된 [ㄴ]가 유음화되
어 [ㄹ]로 발음된다. 이는 ‘솔-잎’[솔립], ‘물-약’[물략] 같
은 합성어는 물론 서로 떨어진 두 어절로 이루어진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에서도 일어나는 유음화 현상
이다. 

4.4 격음화
‘세상의 모든 짐 벗어 놓고’(<주 앞에 옵니다>, S. 
Pethel, m5-8)

받침 ‘ㅎ’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ㅎ’가 탈락하지만 
뒤에 ‘ㄱ, ㄷ, ㅂ, ㅈ’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
리와 합쳐서 격음 [ㅋ, ㅌ, ㅍ, ㅊ]로 발음한다(표준발음법 
제12항). 두 자음의 발음이 합쳐진다고 해서 ‘축약’이라고
도 한다. 이에 따라 ‘놓고’는 [노코]로 발음된다. 

‘주가 날 용납하셨네’(<베드로의 기도>, 김홍, 
m49-51)

‘붙드소서 연약한 내 믿음’(<주 믿노라>, R. Kennelry, 
m37-38)

앞 음절 받침 ‘ㄱ, ㄷ, ㅂ, ㅈ’ 뒤에 ‘ㅎ’로 시작하는 음
절이 올 경우에도 격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용
납하셨네’는 [용나파션네]로, ‘연약한’은 [여냐칸]으로 발
음된다.  

5. 모음의 음운변동

모음은 자음에 비해 음운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만, 이중모음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서 단모음으로 발음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표준발음
법 제5항). 

첫째, ‘ㅕ’는 반모음 ‘ㅣ’와 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모음
이지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단모음 
[ㅓ]로 발음한다. 이는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ㅣ’가 연이
어 발음될 수 없다는 국어의 제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져’는 [가저], ‘다쳐’는 [다처]로 발음할 수 있다. 또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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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무처], ‘붙여’[부처], ‘잊혀’[이처]처럼 표기는 달라도 
발음할 때 ‘져, 쪄, 쳐’가 되는 경우에도 단모음으로 바꾸
어 발음한다.   

둘째, 반모음 ‘ㅣ’와 모음 ‘ㅔ’가 결합한 이중모음 ‘ㅖ’는 
‘예’나 ‘례’를 제외하고는 단모음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
용된다. 이에 따라 ‘은혜로운 비 아름다운 계절’(<감사의 
찬송>, B. Poorman & S. Poorman, m7-10)에서 ‘은
혜’는 [은헤]로, ‘계절’은 [게절]로 발음하는 것이 발성적
으로 더 바람직하다.

셋째, 이중모음 ‘ㅢ’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음이 달라
진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아기 예수께 경배하
세>, 홍지열, m5-7)

먼저, 위의 가사 ‘너희’처럼 자음 초성으로 시작하는 
‘ㅢ’는 단모음 [ㅣ]로 발음한다. 이에 따라 ‘너희’는 [너히]
로 발음한다. ‘무늬’[무니]나 ‘희망’[히망]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협의’나 ‘신의’처럼 앞 음절 받침이 연음되는 경우
에는 본래 음가대로 [혀븨], [시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이다.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초성이 붙지 않은 ‘의’
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주의’는 [주의]와 [주
이] 모두 가능하다. 

‘믿음의 축복 베푸시네 마음의 소원 아시는 주’(<은혜 
위에 은혜>, M. McDonald, m28-34)

‘주님은 나의 노래 되시고 또 나의 기쁨 되시네’(<주님
은 나의 노래 되시네>, D. Besig, m24-28)

한편 위의 가사처럼 ‘의’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될 때는 
단모음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믿음의’
는 [미드믜]나 [미드메], ‘마음의’는 [마으믜]나 [마으메] 
둘 중 하나로 발음하면 된다. ‘나의’ 또한 [나의] 또는 [나
에]로 발음한다. 합창에서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소리를 통일시키는데 더 좋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단모음
으로 발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이 연구는 한국어 고유의 음운규칙에 입각한 합창 딕
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음악적인 측면에

서는 한국어 합창이라고 해서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합
창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인 합창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성이나 성부간 조화와 균형을 통한 
화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가사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하는 딕션은 언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언어가 가진 고유의 음운론적 특
징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언어라고 해도 노래할 때의 딕션이 말을 할 때
의 발음(pronunciation)과 똑같을 수는 없다. 말할 때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우선이지만 노래할 때는 발성적으
로 아름다운 소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창에서는 같은 가사를 여럿이 함께 소리내기 때
문에 음색만 아니라 가사의 발음도 최대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리의 통일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음운변동이다. 실제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
는 여러 음절이 결합된 음운구나 문장 단위로 발음하게 
되는데 어떤 음절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음운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음운변동이 생겨도 말을 
할 때는 문장 자체의 리듬과 억양에 따라 소리를 내기 때
문에 의미 전달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느다. 그러나 
노래를 할 때는 말의 의미에 따른 리듬이나 억양보다 음
악적 선율과 리듬이 우선되기 때문에 음운변동을 고려하
지 않고 발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합창에서 가사가 잘 
들리지 않는 주된 이유이다. 때문에 음운변동 현상이 언
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딕션 훈
련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실제로 지난 20여년 간 합창단을 지휘했던 
경험을 토대로 합창 딕션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음운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음운변동은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받침에는 일부 쌍자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
이 사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되는 ‘음절 끝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말을 할 때는 받침이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많
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래 가사는 문장
의 끝이나 프레이즈의 끝에 받침이 붙는 경우가 많다. 그
런데 받침 소리는 모두 기류의 흐름이 끊어지는 불파음
이라 자칫 노래가 끊기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받침이 붙은 음절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받침 
소리가 뒤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되는 ‘연음 현상’
이 일어난다. 그러나 음절 끝소리 현상은 뒤에 오는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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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뒤에 오는 음절이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현상이 적용되지만 ‘형
식 형태소’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받침 뒤에 오는 음절이 자음일 경우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현상이 경음화인데 발성
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음
화, 유음화, 격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발
음해야 의미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다.

넷째, 자음으로 끝나거나 시작하는 음절에서 음운변동
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모음에서는 음운변동이 많
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중모음의 발음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ㅕ’가 용언의 활용형으로 사용될 때는 [ㅓ]
로 발음된다. 또 ‘ㅖ’는 ‘예’나 ‘례’를 제외하고는 단모음 
[ㅔ]로 발음된다. ‘ㅢ’는 상황에 따라 [ㅣ]나 [ㅔ]로 발음되
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연구가 한국어의 모든 음운규칙이나 음운변동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연구가 실제 합창
곡에서 나타나는 음운변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음운론
적 근거를 설명하는 일종의 사례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딕션 방법이 절
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도 없다. 언어에서 음운규칙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사람
들의 발음습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합창지휘
자들이 겪고 있는 딕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
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
악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소리를 내도 정작 그 노래의 의
미가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어 음운규칙에 기초한 합창 딕션이론과 훈련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한국의 합창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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